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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이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20년 8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K도 및 D시의 소방공무원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방공무원의 사
회적 지원 중 상사의 지원은 직무 긴장, 직무 소진(소진, 냉소, 직업 자신감)과 동료 및 부하의 지원은 직무 소진(소진,
냉소, 직업 자신감)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p<.01).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원(동료의 지원,
부하의 지원)은 직무 긴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5).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소진에는 동료·부하의 지원(p<.05, 
p<.01), 냉소에는 동료의 지원(p<.05, p<.01), 직업 자신감에는 상사·동료·부하의 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p<.05, p<.01, p<.001), 직무 긴장은 직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향후 소방공
무원의 직무 긴장과 소진 및 냉소는 감소시키고 직업 자신감은 높일 수 있도록 상사, 동료, 부하와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on methods to improve social support to
alleviate job strain and burnout of firefighters by examining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these issue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3rd August to 7th October 2020 on 304 male and female fire officers in 
the Gyeongsangbuk-do and Daegu Provinc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20.0 
program, an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An analysis of the social support of fire officials revealed that the support of supervisors is correlated
with job strain, job burnout (burnout, cynicism, job confidence), and the support of co-workers and 
underlings (burnout, cynicism, job confidence). According to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social 
support (support from co-workers and underlings) of firefighter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job strain 
(p<.05). The sub-factor of job exhaust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upport of co-workers and
underlings (p<.05, p<.01), the support of co-workers for combating cynicism (p<.05, p<.01), and the 
support of supervisors, co-workers, and underlings for job confidence (p<.05, p<.01, p<.001). Finally, it 
was shown that job strai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job burnout (p<.00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programs that can enable firefighters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supervisors, 
co-workers, and underlings to reduce their job strain, burnout, and cynicism and to increase their job
confide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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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급진적 변화에 따른 건물의 복잡화와 고층

화, 인구 집중, 위험시설물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재난·
재해가 예측불허의 상태로 증가하고 있으며, 포항 지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형 물류센
터 화재 등과 같이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다[1]. 이
러한 재난·재해 현장에는 항상 소방공무원이 일차적으로 
투입되어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 

직무 소진은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요인, 환경에 장기
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어 발생하는 생리적·심리적·정서
적인 부정적 반응이다[3]. 특히나 소방공무원은 업무 과
중과 교대 근무에 따른 신체적 피로 누적 뿐 아니라 조직 
내 갈등, 여러 위협적인 상황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노출
되는 등 직무 특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된다[4]. 즉,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5]. 이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회
의감과 감정적 무력감으로 발생하는 무기력하고 지친 상
태인 직무 소진이나 불안, 우울, 좌절 등과 같은 스트레
스 반응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행동인 직무 긴장으로 연
결될 수 있다[6-8]. 

직무 긴장이란, 해로운 근무환경으로 인해 개인이 스
트레스를 받고 나타나는 생리적·행동적 반응이라 정의한
다[9]. 직무 긴장이 높은 집단에서는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직무 소진이 발생한다[10]. 또한 직무 긴
장은 사회적 지원,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도 있다[11]. 이에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은 직무수행
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로서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무 긴장 모형을 이용하여 소방공무원의 긴장과 피로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고긴장 집단에 
사회적 지원의 조절 변수를 적용한 경우 고위험 피로군
에 속할 위험도가 적용 전에 비하여 약 33% 정도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직무 소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근무경력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등을 보고하였고[13],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으
로 조언이나 정보를 찾는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방식
이 가장 높았다[14]. 

그동안 사회적 지원은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경감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사회적 지원은 한 
개인이 상사, 동료, 부하직원,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에 해당하며, 본인이 속한 사
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게 된다면 본인
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고, 소진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완충시킨다고 하였다[15]. 사회
적 지원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16],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모두에게서 사회적 지원이 직
무 스트레스에 대해 조절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17]. 
또한, 사회적 지원은 직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소방공
무원의 직무만족도와 소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8]. 

기존의 선행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많
은 관심을 가져왔으나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에 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 지원
이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본다는 데 있어서 차별화된다. 소방공무원의 스
트레스는 결국 소방공무원 개인과 소방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 수준의 많고 적음은 직무를 수행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며, 이에 관한 연구는 소방
공무원의 건강 증진 관리와 더불어 국민에게 더욱 안전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이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
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원, 직무 긴장, 직무 소

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원이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직무 긴장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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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K도 및 D 시에 소재하는 소방서에서 소방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상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편의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총 
35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95%, 예측변수 12개(일반적 특성 5개, 독립변
수 7개)로 하였을 때 184명의 적정 표본수로 나타났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21부로 선정하였다. 실제 회수된 
설문지는 350부였으며 그중 획일적 응답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 일부가 누락된 46부
를 제외한 304부(87%)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
다. 설문 조사는 연구의 목적, 비밀 유지, 익명성, 자료 보
관에 대해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URL을 배포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지 서식을 이용한 비대
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수집된 모든 자료는 
무기명 및 암호화 처리하였다, 개인정보는 연구목적을 수
행할 때까지 사용하게 되며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 폐기
하는 것으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 도구

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
은 일반적 특성 5문항, 사회적 지원 12문항, 직무 긴장 
6문항, 직무 소진 15문항으로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측정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설문지를 구성한 후 본 연구자는 설문지의 구성과 변

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기 위하여 응급구조학과 교수 2인과 소방공무원 3
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
한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 직무 긴장, 직무 소진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추출방
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직교회전 방식 중 베리멕스(varimax)방
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의 기준은 0.5 이상인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택
하였다.

2.3.1 사회적 지원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 도구는 Cohen 

& Wills[19]의 측정 도구를 천성수[20]가 사용한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응급구조학
과 교수 2인과 소방공무원 3인에게 자문과 사전 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일반사
용이 허용된 측정도구이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하위요인으로 부하의 지원 4문항, 
상사의 지원 4문항, 동료의 지원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ohen & 
Wills[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95 로 나타났
으며, 천성수[20]의 연구에서는 .93 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4 으로 나타났다.

2.3.2 직무 긴장
소방공무원의 직무 긴장을 측정하는 도구는 House 

and Risso[9]가 개발한 도구를 손 려[21]가 재사용한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응급구
조학과 교수 2인과 현장 119구급대원 3인에게 자문과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
는 일반사용이 허용된 측정도구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긴장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직
무 긴장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객지향성에 대한 긍정적임을 의미한
다. House and Risso[9]와 손 려[21]의 선행 연구의 신
뢰도는 각각 Cronbach‘s =.759, .797 로 나타났으며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67 로 나타났다. 

2.3.3 직무 소진
소방공무원의 직무 소진을 측정하는 도구는 Schaufeli 

등[22]의 측정도구를 신강현[23]의 연구에서 사용한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응급구
조학과 교수 2인과 현장 119구급대원 3인에게 자문과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도
구는 일반사용이 허용된 측정도구이다.

직무 소진 하위요인으로 소진 5문항, 냉소 4문항, 자
신감 6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
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소진에 대한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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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Male 247 81.3

Female  57 18.8

Age

20 or less 42 13.8

30’s∼40’s 168  55.3
41’s∼50’s  59  19.4

Over 51 35 11.5

Education

Less than College 79 26
University 
graduation 193 63.5

Graduate school 
graduation 32 10.5

Department

Administrative 
agent 31 10.2

Fire 75 24.7
Rescue 21 6.9

Emergency 177 38.2

Years of work

5 years under 153 49.7

5∼10 years 96 31.2
11∼15 years 38 12.3

16 ears up 21 6.8
Eigenvalue 4.122 3.866

Dispersion(%) 27.480 25.774
Accumulation

(%) 27.480 53.25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04) 을 의미한다. Schaufeli 등[22]의 신뢰도는 소진, 냉소, 
직업 자신감 각각 Cronbach‘s =.88, .71, .78 이었으
며, 신강현[23]의 연구에서는 .90, .81, .86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각각 .90, .87, .86으로 확인되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05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문항내적 일치도
를 측정하는 Cronbach‘s 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원, 직무 긴장, 직무 
소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지원, 직무 긴장
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총 304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성별 분포도를 보면 남자가 81.3%로 여자 
18.8%보다 더 큰 비중을 차치하였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55.3%, 40대 19.4%, 20대 13.8%, 50대 
이상 11.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대학교 졸업
이 6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이하 26%, 대학원 이상 10.5% 순이었다. 담당업무
별로는 구급이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으로 화재 진압 24.7%, 행정 기관 10.2%, 구조 6.9% 순
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근속 년수에서는 7년 이상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3년 미만 17.1%, 
5∼7년 미만 16.4%, 3∼5년 미만 10.2%, 1년 미만 
9.9% 순으로 나타났다.

3.2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원, 직무 긴장, 직무 
    소진 간 상관관계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과 직무 긴장 및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위하여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소진(r=.768, 

p<.01), 냉소(r=.557, p<.01)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소진과 냉소(r=.665, 
p<.01), 직업 자신감과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부하
의 지원(r=.535, p<.01), 동료의 지원(r=.492, p<.01), 
상사의 지원(r=.398, p<.01),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r=.631, p<.01), 부하의 지원
(r=.623, p<.01), 동료의 지원과 부하의 지원(r=.776, 
p<.01)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직무 긴장과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상사의 
지원(r=-.115, p<.05)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고,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소진과 사회적 지원의 하
위요인인 상사의 지원(r=-.219, p<.01), 부하의 지원
(r=-.164, p<.01), 동료의 지원(r=-.148, p<.01),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냉소와 사회적 지원의 하위요인인 동
료의 지원(r=-.369, p<.01), 부하의 지원(r=-.332, p<.01), 
상사의 지원(r=-.290, p<.01),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직업 자신감(r=-.285, p<.01)간에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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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trains Burnout Cynicism Job confidence Supervisor 
support

Co-worker 
support

Underling 
support

Job strains 1.0

Burnout .768** 1.0

Cynicism .557** .665** 1.0

Job confidence -.005 -.082 -.285** 1.0

Supervisor 
support -.115* -.219** -.290** .398** 1.0

Co-worker 
support -.081 -.148** -.369** .492** .631** 1.0

Underling 
support -.077 -.164** -.332** .535** .623** .776** 1.0

*p<.05, **p<.01

Table 2. The correlation of social support, job strains, job burnout

Job strains Burnout Cynicism Job confidence

B β t p B β t p B β t p B β t p

Constant 4.447 35.418 .001*** 4.562 23.855 .001*** 3.899 23.140 .001*** 1.740 11.658 .001***

Social 
support

Superviso
r support -.086 -.121 -1.596 .111 -.144 -.139 -1.752 .081 -.123 -.134 -1.690 .092 .175 .185 2.723 .007**

Co-worke
r support -.162 -.213 -2.317 .021** -.305 -.027 -2.853 .005** -.337 -.343 -3.584 .001*** .336 .333 4.035 .001***

Underling 
support -.148 -.204 -2.356 .019* -.034 -.032 -.357 .721* .032 .034 .377 .706 .159 .165 2.123 .035*

R²=.243, F=32.084, p<.001 R²=.172, F=20.736, p<.001 R²=.179, F=21.763, p<.001 R²=.392, F=64.372, p<.001
*p<.05, **p<.01, ***p<.001

Table 3.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job strains and job burnout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다중공선상의 기준인 .08보다 모
든 변인에서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된다.

3.3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원이 직무 긴장,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부하의 지원)이 직무 긴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이 직무 긴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32.084, 
p<.001), 약 24.3%(R2=.243)를 설명해주고 있다. 소방
공무원의 직무 긴장에는 사회적 지원 중 동료의 지원(β
=-.213, p<.05)과 부하의 지원(β=-.204, p<.05)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상사의 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3.1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원(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
원, 부하의 지원)이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소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20.736, 
p<.001), 약 17.2%(R2=.172)를 설명해주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소진에는 사회적 지원 중 동료의 지원(β
=-.027, p<.01)과 부하의 지원(β=-.032, p<.05)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상사의 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소
방공무원들은 동료의 지원과 부하의 지원이 높을수록 소
진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3.3.2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원이 냉소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원(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

원, 부하의 지원)이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냉소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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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burnout
B β t p

Constant .755 4.786 .001***
Job strains .573 .566 11.946 .001***

R²=.321, F=142.706, p<.001
***p<.001

Table 4. The influence of job strains on job burnout

는 Table 3과 같다.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이 냉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21.763, 
p<.001), 약 17.9%(R2=.179)를 설명해주고 있다. 소방
공무원의 냉소에는 사회적 지원 중 동료의 지원(β=-.343,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고, 
상사의 지원과 부하의 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은 동료의 지원
이 높을수록 냉소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3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원이 직업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들의 사회적 지원(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

원, 부하의 지원)이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직업 자신감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이 직업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64.372, 
p<.001), 약 39.2%(R2=.392)를 설명해주고 있다. 소방공
무원의 직업 자신감에는 사회적 지원 중 상사의 지원(β
=.185, p<.01)과 동료의 지원(β=.333, p<.001), 부하의 지
원(β=.165,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쳤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은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 그리고 부하의 지원이 높을수록 직업 자신감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3.4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긴장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긴장이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긴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이 모형은 적합성이 검증되었으며(F=142.706, 
p<.001), 약 32.1%(R2=.321)를 설명해주고 있다. 소방
공무원의 직무 소진에는 직무 긴장(β=.56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소
방공무원들은 직무 긴장이 높을수록 직무 소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이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과 직무 긴장 및 직무 
소진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직무 긴장과 소진 및 냉소, 
소진과 냉소, 직업 자신감과 상사, 동료 및 부하의 지원, 
상사의 지원과 동료 및 부하의 지원, 동료의 지원과 부하
의 지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직무 긴장이 높을수록 소진 및 냉소가 높아지고 
소진이 높을수록 냉소 또한 높아지며, 상사 및 동료, 부
하의 지원이 높을수록 직업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무 긴장과 상사의 지원, 소진과 상사, 동료 
및 부하의 지원, 냉소와 상사, 동료 및 부하의 지원, 냉소
와 직업 자신감 간에 유의하게 나타난 부적 상관관계는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이 낮아
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
키는 주요 요인임을 설명한 선행연구들[16,18,24]을 뒷
받침해주고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직
무 긴장과 직무 소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지
원이 소방공무원에게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은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원이 직무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임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13,18,25-27].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무 긴장과 직무 소진의 하위요
인인 소진에는 사회적 지원 중 동료의 지원과 부하의 지
원이,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냉소에는 사회적 지원 중 
동료의 지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직무 소진의 하위요인인 직업 자신감에는 사회적 지
원 중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 부하의 지원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동료의 지원과 부하의 지
원이 높을수록 소진은 낮아지고 동료의 지원이 높을수록 
냉소는 낮아지며, 상사와 동료 및 부하의 지원이 높을수
록 직업 자신감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직무 소
진의 하위요인인 소진과 냉소, 직업 자신감에는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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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료의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직무수행 중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가장 잘 이
해해주는 지지자인 동료와의 감정교류를 통한 정서적 지
지가 소방공무원에게 있어 주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창훈[28]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
한 한국의 경우 조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조직 내의 대인관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팀(Team)을 이루어 활동하는 소방공
무원 역시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직장 내 동료와
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동료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
한 대화 및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적·사회적 차원
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직무소진의 하위요인 중 직업 자신감에는 동료
의 지원뿐만 아니라 상사의 지원과 부하의 지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상사
로부터의 격려나 독려 등의 지원이 자신감을 증가시켜 
조직 운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28]
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김지영[29]의 연구에서도 임상
간호사는 상사 혹은 동료에게 격려와 도움을 받을 때 직
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자신감 및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상사와 동료를 통한 적절한 
격려 및 업무 독려가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직업 자신감
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경력이 짧은 신임 
소방공무원일수록 상사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 조직 내에서 상사와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는 멘토링 제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겠다. 그러나 현재 부하의 지원이 직업 자신
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찾기 어려워 향
후 부하의 지원을 통한 직무소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공무원의 직무 긴장은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 긴장이 높을
수록 직무소진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직
무 긴장이 낮아지면 직무소진 또한 감소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Meltlaine et al[10]과 장준원 등
[3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일부에서는 긴장을 스트레
스의 단기적 반응으로 보고, 장기적 반응으로 소진을 긴
장의 선행요인으로 보고 있다[6,31]. 즉, 스트레스로 인
해 발생하는 직무 긴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직무소진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직무 긴장을 감소
시키기 위한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매순간 긴장된 상태로 대기 

근무 및 교대 근무를 하며 여러 예측 불가능한 응급 현장
에 노출된다. 이와 같은 직무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겪
게 되는 긴장은 점차 만성화되어 소진으로 나타날 수 있
다. 이러한 소진은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
라 가정 등의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32]. 따라서 
직무 긴장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
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소방공무원의 스트레
스는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는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면 직무 긴장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소방공무원
의 정서적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과 관련한 연구와 소진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왔으
며, 스트레스의 결과로서 보이는 직무 긴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기에 본 연구가 그 관련
성을 입증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파악과 함께 사회적 지
원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실무자들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구현할 때의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국한된 지역의 소방공무원을 대

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전국의 소방공무원에 일반
화 시키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고 향후 지역을 넓혀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평가 기입 형태의 설문조사로 진
행되어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기에 향
후 인터뷰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이 직무 긴장과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회적 지원은 직무스트
레스의 부정적 결과인 직무 긴장과 직무소진의 하위요인 
중 소진 및 냉소는 경감시키고 직업 자신감은 향상시킨
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긴장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쳐 긴장이 높아질수록 소진
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소방공무원의 직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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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소진 및 냉소는 감소시키고 직업 자신감은 높일 수 
있도록 상사, 동료, 부하와의 의사소통을 활발히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복지개선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
며, 소방공무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직군인 만큼 다각적인 방향으로 질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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